
한화, 태양광이 후계구도 시험대
김승연 회장 부재로 김동관 실장 경영능력 도마에 … 2013년이 중요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부재로 리더십 위기에 빠진 가운데 경영권 승계자로 유력시되는 장남 김동관 한

화솔라원 기획실장의 경영능력이 2013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 따르면, 김동관 실장은 2011년 12월 회장실에서 한화솔라원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김승연 회장의 전

폭적인 지지 아래 그룹의 미래 신성장동력인 태양광 사업을 진두지휘해왔다.

그룹 역사상 최대규모 인수합병 중 하나로

기록된 독일계 태양광기업 큐셀(Q-Cells) 인

수 등 굵직굵직한 투자는 모두 김동관 실장

의 손을 거쳤다.

김승연 회장이 태양광을 그룹의 차세대 핵

심사업으로 결정하고 기초를 다졌다면 김동

관 실장은 일선에서 실무를 맡아 사업을 직

접 꾸려왔다.

그룹 안팎에서는 김승연 회장이 후계체제

구축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

고 있다.

하지만, 2013년에는 김승원 회장의 측면지원 없이 말 그대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조직 장악

력, 추진력, 기획력, 위기대응력 등 모든 경영적 능력이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외국의 정책결정권자와 수시로 만나 협상을 해야 하는 태양광산업의 특성상 리더십이 사업추진의 중요한

요소이나 김동관 실장이 김승연 회장의 부재에 따른 공백을 잘 메울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태양광산업이 불황의 터널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회사의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한

점도 김동관 실장에게는 도전적인 요소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화솔라원은 2012년 3/4분기 45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모회사인 한화케미칼이 <어닝 쇼크> 수준의

부진한 영업실적을 받는데 영향을 미쳤다.

시장에서는 태양광 시장이 바닥을 친 뒤 상승국면에 있으나 2013년에도 불황의 터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

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악의 여건에서 그룹의 미래를 짊어진 김동관 실장으로서는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지 3년째인 2013년 어떻

게든 경영을 정상화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부에서조차 태양광산업이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너무 일찍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 것이 아니

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2013년 경영실적은 김동관 실장의 앞으로의 입지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이 아들에게 태양광 사업을 맡긴 것은 경영능력을 키워주려는 포석이 있었겠지

만 2013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후계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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